금 장식에 다이아까지 박아…편의점서 내놓은 '아파트 한채값' 추석선물 [럭셔리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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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비싼 추석 선물세트
다이아몬드 박힌 위스키 5억원
디깅 소비 확산…수천만원 위스키 완판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수천만원 짜리 명절 선물세트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가격 수준의 초고가 선물까지 등장,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희귀하고 값진 선물을 찾는 수요가 늘고있는 데다, 자신이 가치있다고 여기는 분야에서 지갑을 활짝 여는 '디깅 소비'가 확산하면서 초고가 선물세트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통업계에서 출시한 추석 선물 세트 중 가장 비싼 가격대는 5억원이다. 서울에서 작은 평수의 구축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5억원대 선물 세트를 내놓은 곳은 편의점 GS25와 CU이다. GS25와 CU가 선보인 제품은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리(700m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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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본사의 지원을 받아 2008년 1억4000만원(당시 물가)을 들여 12병만 생산한 제품이다. 병의 앞면 위쪽에 18K 금장식과 0.5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이 특징이다. 영국 왕실에 납품하는 '로열 로크나'가 글레뉴리 로열 양조장의 희귀 원액을 블렌딩해 최고 품질로 만들어진 위스키다. 현재는 해당 양조장이 문을 닫으면서 희소성은 더 커졌다. 1잔(40mL 기준)당 가격은 약 2900만원.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판매 가격은 3억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가격이 2억원(66%) 더 올랐다. 물가 상승과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부여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백화점도 억단위 선물 세트를 내놓았다. 신세계백화점은 프리미엄 싱글몰트(단일증류소) 위스키 맥캘란의 '더 레드 컬렉션 78년'을 선보였다. 이 선물세트의 가격은 2억4000만원. 백화점 업계가 출시한 선물 세트 중 가장 비싸다. 한 잔당 가격은 1372만원이다. 맥캘란의 레드 컬렉션은 맥캘란의 상징인 빨간색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한정판 제품이다. 40년, 50년, 60년, 71년, 74년, 78년으로 구성돼 있는데 78년은 맥캘란이 현재까지 출시한 제품 중 가장 오래된 제품에 속한다. 2년 전 시중 판매 가격은 1억8000만원대였지만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현대백화점은 1억원짜리 와인 '샤토 라투르 버티컬 컬렉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현대백화점은 매년 명절마다 1억원 안팎의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마담 르루아 그랑 크뤼 컬렉션 와인 3병을 1억 4900만원에 판매했고, 올해 설에도 글렌피딕 50년산을 8500만원에 내놓았다. 이번에 선보인 샤토 라투르는 1등급 포도원(그랑 크뤼) 5대 샤토(보르도 지방 포도주 양조장)에서 나온 보르도 와인이다. 24병이 한 세트로 한 병당 가격은 416만원 정도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초고가 선물로 위스키 '로얄살루트'의 찰스 3세 대관식 에디션을 내놓았다. 가격은 3600만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500병만 생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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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다이아몬드 주빌리.[사진제공=GS25]

수억원대의 명절선물은 구매력이 큰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희귀하고 값진 선물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백화점은 고액을 소비하는 충성고객층의 수요에 맞춰 명절마다 전 세계에 한정판 제품이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초프리미엄급의 선물을 찾아 선보보여왔다.

편의점 업계가 최근 고가의 선물세트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성비부터 고가의 이색선물까지 구색을 갖춰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선물을 고를수 있는 데다, 편의점 매출이 백화점 매출을 추월하면서 편의점의 제품 소싱 역량도 올라간 것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명절에 백화점 등에서만 구매 가능한 상품을 집 앞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가격대의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깅 소비의 확산도 고가 선물세트 시장에 영향을 줬다. 디깅 소비는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를 '파고드는(Digging)' 행위가 소비로 연결되는 현상이다. 이른바 '덕후'가 늘어나면서 자신이 갖고 싶지만, 구하기 힘든 제품이 명절선물로 출시되면 고가의 가격에도 구매하는 것이다. 이런 희귀템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도 오르는 경우가 많아 재테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고가의 선물세트는 대부분 수천만원대가 팔려나가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추석에 준비한 '야마자키 하쿠슈 한정판 셀렉션'(1500만원), '리차드 헤네시(1330만원)' 등은 해당 기간에 판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추석 편의점 CU가 판매한 '더 글렌 그란트 60년산'(3400만원),'더 글렌 캐런' (3400만원), '꼬냑 프라팡 꾸베 라블레' (2850만원) 등도 5세트가 팔렸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준비한 '프레스티지 암소 넘버 나인 명품 선물'(300만원) 100세트 한정 제품과 신세계백화점의 '5스타 한우(마블링 등급 8~9등급)(250만원)' 등은 완판을 기록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법인 고객들은 명절 때가 되면 상품권을 많이 찾곤 하는데, 일부는 높은 가격대의 선물을 보려는 모습도 있다"며 "개인의 경우 희귀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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